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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한국고분자학회를 졸업(?)하면서 
 

저는 지난 연말 26년 간 다니던 한국고분자학회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. 다른 

분들은 다들 일찍 졸업을 하셨는데 저는 배울 것이 너무 많아 졸업이 늦어졌습니다. 

1975년 학위를 마치고 KIST에 부임하였을 때 여러 선배님들이 고분자 세미나 팀

에 영광스럽게 넣어 주셨고 그 세미나 팀이 학회 창립준비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이

어져 1976년 10월 2일 공업시험원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서는 57명의 발기인중 

약관 31세의 최연소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. 초대에는 이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“폴리머”

지 편집위원(편집간사 조의환, 편집위원 김정엽, 진정일, 김성철)으로 일했으나 2대 전무이사이신 김은영 박

사님께서 기획이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그 이후 작년 말까지, 조직이사, 총무이사, 평 이사, 전무이사, 

충청지부장, 감사, 부회장, 수석부회장, 회장을 거쳐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. 저는 자주 고분자학교를 다니

지 않았다면 제가 해온 많은 일들이 가능했을까 반문해 봅니다. 1979년 제1회 한ㆍ일 고분자 심포지움을 

기획하면서 일본 경도대학의 고 나까지마 교수(당시 일본 고분자학회 회장), 현 동경농공대 총장인 미야따 

교수, 작고하신 다까히꼬씨(당시 일본 고분자 학회 사무국장)를 만나 이 분들을 통해 많은 고분자 과학자와 

산업계 인사를 만났고 그 인연으로 제가 PPS 회장, IUPAC 고분자 물성분과 동아시아 연구회장, PPF 

Council Member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.  

작년 학회 회장을 맡았을 때 이제 나도 졸업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했고 몇 가지 학회 발전을 위하여 중점

적으로 추진한 일 들이 있으나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그러나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

니다. 한 가지는 산업계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산업계 회원의 영입을 위한 일이었고, 또 하나는 학

회 행정의 전산화, 학회상 신설 등이 작년에 뿌린 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분

자 학회가 국문지, 영문지 모두 SCI 학술지로 등재되었고 특히 영문지는 작년 impact factor가 국내 학술지

중 상위권에 들어가는 발전을 하였습니다. 작년에 이런 성과를 이룬 이두성 전무이사를 비롯한 운영이사 여

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영문지 편집위원장이신 장태현 교수께도 감사드립니다. 또 제가 고분자 

학교에 다니는 동안 여러 가지 부탁으로 괴롭혀 드린 산업계 선배님, 연구소장님 여러분과 그동안 이끌어 

주시고 도와주신 선배, 후배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  

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! 

임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많은 성과 얻으시며 댁내에 만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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